들어는 봤나, 펑크 사운드로 무장한 
추다혜차지스의 ‘신’ 없는 굿 판 ‘펑쿳(펑크+굿)’
<오늘밤 당산나무 아래서>
평안도, 제주도, 황해도 굿에서 쓰이는 무가를 펑크와 힙합 사운드에 엮어 재해석한 이른바 ‘펑쿳’! 
각기 색이 다른 전통 무속음악 원형을 모던하고 세련된 질감으로 선사하는 추다혜차지스
 
클럽에 색다른 굿판이 열린다! 2년만의 공백을 뚫고 나타난 씽씽의 보컬 추다혜가 이번에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팀 추다혜차지스(CHUDAHYE CHAGIS)의 리더로 모습을 드러냈다.
‘몫’을 뜻하는 ‘차지’는 이 음악이 오롯이 이를 만든 추다혜와 듣는 이들의 몫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한 편으로는 듣는 이들의 몫으로 모두 가져가라는 뜻을 담고 있는 추다혜차지스는 서도민요를 전공한 보컬 추다혜, 모던하고 감각적인 사운드로 무장한 기타리스트 이시문, 베이스 김재호, 드럼 김다빈이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5월 신보 <오늘 밤, 당산나무 아래서>를 발표한다.
 
서도민요를 전공한 보컬 추다혜는 혜성처럼 나타난 일명 조선아이돌 ‘씽씽’의 원색적인 보컬과 퍼포먼스로 먼저 이름을 알렸다. 이번에 추다혜차지스를 통해 추다혜가 선보이는 ‘굿’은 그럴싸하게 어울리면서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행보가 아닐 수 없다.
 
민요가 아니라 왜 ‘굿’인가 라는 질문에 추다혜는 이렇게 얘기한다. 
“가요든, 민요든, 굿이든지 간에 음악이 가지는 공통적인 속성은 즐기는 데에 있다. 민요를 ‘흥’으로연결짓는 일은 보편적인 일이지만, 굿과 ‘흥’을 연결 짓는 일은 드물다. 나는 굿음악 안에서 정신적 풍요와 흥을 느낀다. 그것을 보다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 싶다.”
 
민요, 판소리, 정가 뿐 아니라 무가까지, 전통 성악곡들은 늘 불려지던 방법이나 시공간 떠날 때, 비로소 넘치거나 부족함이 없는 음악으로 기능하게 된다. 추다혜는 이 점에 착안하여 각 지역의 무가들을 수집하고, 편곡의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추다혜차지스가 발표하는 <오늘밤 당산나무 아래서>는 앨범명에서부터 오묘한 결의가 느껴진다.  이들이 판을 편 당산나무 아래에는 총 아홉 곡의 추다혜식 무가가 수록되어 있다. 이 곡들은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펑크 사운드와 힙합 사운드, 알이 꽉 찬 추다혜의 보컬이 어울려 귓가를 묵직하게 울린다.
 
여기서 ‘당산나무(마을의 수호수)’는 노래하고 연주하는 이들의 무대이자 청자에게는 오래된 ‘굿판’을연상시키는 장치로, 굿판 앞에서 이 음악을 듣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거나 응원하고자 하는 추다혜차지스의 바람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